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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서 먹는 맛집 · 한국 전통을 담은 선물세트 제안···
신세계百, ‘하우스오브신세계’의 첫 추석 선물 세트 출시
- 이번 추석 신세계만의 가치 담은 <하우스오브신세계> 선물 세트 선보여
-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선물은 물론 유명 맛집과 협업한 세트도 제안
- 신세계백화점 전 점서 예약 가능···전국 어디든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
 
신세계백화점이 이번 추석을 맞이해 신세계만의 가치를 담은 <하우스오브신세계> 선물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지난해 6월 강남점에 처음으로 선보인 <하우스오브신세계>는 신세계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 신세계의 취향과 안목을 큐레이팅한 공간이다.
 
강남점의 <하우스오브신세계 푸드홀>은 오픈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맛집을 찾는 고객들로 아침마다 오픈런 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본점의 <하우스 오브신세계 헤리티지>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느끼고자 하는 국내·외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세계만의 취향과 안목을 담은 선물세트를 제작해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도 품격 있게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우스오브신세계> 선물 세트는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먼저 <하우스오브신세계 기프트숍>은 우리 문화의 뿌리에서 비롯된 소재, 기술, 일상의 지혜를 연구해 한국적 생활 방식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전통이라는 날실과 현대라는 씨실을 엮고, 장인과 고객을 이어 그 속에 담긴 귀한 가치를 전하는 것.
 
대표 세트로는 ‘거창유기 대나무합’ 37만 9천원, ‘짚 주병과 짚 잔’ 각 14만원, 6만원, ‘단 적동버킷’ 18만 9천원, ‘이여령 찻잔 세트(4P)’ 11만 2천원 등이 있다.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은 한국의 자연과 계절, 식문화유산을 연구해 현대적으로 풀어낸 한식 디저트 카페로, 전통 떡과 한과 등을 선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유기합 한과세트’ 48만원, ‘백자합 꽃송편·만두과 세트’ 38만원, ‘삼색 송편 세트’와 ‘한과 모둠 세트’ 각 12만원 등이 있다.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한 차원 높은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 <하우스오브신세계 푸드홀>의 인기 맛집과 협업해 만든 세트도 내놓았다.
 
<하우스오브신세계 푸드홀>은 오랜 시간 각자의 헤리티지를 지켜온 엄선된 브랜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류 페어링이 가능해 ‘백화점의 새로운 밤을 열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산 유명 갈비집에서 시작해 뉴욕 1호점을 거쳐 하우스오브신세계에 2호점을 연 ‘윤해운대갈비’의 갈비세트(30만원), 40여년간 강남에서 한국형 수사집을 고수해온 ‘김수사’의 알배기 간장게장(15만원), 신세계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식 브랜드 ‘자주한상’의 한우 불고기 세트(15만원) 등을 준비했다.
※ 윤해운대갈비 세트: 한우갈비(600g), 한우 양념갈비(1kg), 감자사리면 (180g*2)
김수사 알배기 간장게장: 국내산 꽃게 4마리
자주한상 한우 불고기 세트: 한우 양념불고기(850g*2), 손질 야채와 버섯(250g*2)
 
<하우스오브신세계> 선물세트는 신세계백화점 전 점에 마련된 예약판매 데스크에서 예약 가능하며, 전국 어디든 원하는 날짜에 배송 받을 수 있다.
※ 디저트살롱 선물세트는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배송 가능 (배송비 별도)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의 취향과 안목을 담은 하우스오브신세계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인다”며, “하우스오브신세계 선물세트와 함께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